
장승업은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살다 홀연히 종적을 감췄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

다. 이 책은 조선말의 천재 화가 장승업의 삶과 그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림을 배운 적도 없이 어깨

너머로 중국의 명화를 보며 든 붓은 사람, 사물, 동물, 풍경 등 어느 소재를 막론하고 거침없이 그려 

냈다. 조선의 어느 화가들보다도 힘차고 생동감이 넘치며 때론 유머러스하게 그려 낸 그림을 보면 폭

발할 듯한 세찬 기운과 강렬한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오원 장승업, 

신이 내린 붓을 잡다

장세현 글 | 허구 그림 | 154쪽

<고양이의 외출>

초등학교 4학년 미술 교과서 12단원 46쪽 연관

⊙ ‘영모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승업이 그린 영모화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조선 시대의 정물화 ‘기명절지도’가 무엇인지 공부하자.

⊙ 익살과 해학이 담긴 그림을 보고 그림 속의 숨겨진 이야기를 추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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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장승업의 그림은 강렬하고 생동감이 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양화처럼 다채

로운 색채가 없어도 화려하고 강렬하다. 먹으로 그린 흑백 그림이지만 능숙한 농도 조절로 

흑백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붓과 먹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았다. 특히 가는 

선보다는 두터운 선으로 빠르게 쓱쓱 그려 내 생동감이 넘친다. 장승업 그림만의 생동감 있

는 붓질을 다른 화가들의 그림과 비교해 보자. 또 상상력과 유머를 담아 낸 조선 시대 작품

을 통해 우리 그림의 익살과 해학이 주는 아름다움을 알아보자. 



(  독전 활동 )

1. ‘영모화’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김홍도, 김득신 이암, 신사임당은 ‘영모화’를 많이 그렸다. 꽃과 새, 동물의 모습을 그린 

영모화를 찾아보고, 같은 대상일지라도 화가들마다 어떻게 다르게 그렸는지 살펴보자. 

2. 조선 후기의 ‘기명절지도’ 그림을 찾아보자. 

→ 진기한 그릇이나 꽃, 과일, 화초를 그린 그림을 ‘기명절지도’라 한다. 서양에 정물화가 있

듯 우리 옛 그림에는 ‘기명절지도’가 있는 것이다.

→ 조선 후기의 안중식, 이도영, 조석진의 〈기명절지도〉를 찾아보고, 어떤 사물을 그렸는지 

알아보자.

3. 우리 민화를 찾아보고 민화 속에 담긴 익살과 소박한 멋을 느껴 보자.

→ 조선시대 후기 후기 ‘민화’를 인터넷이나 책으로 찾아보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요소가 무

엇인지,  어떤 소재를 그림으로 그렸는지 알아보자. 

→ 산수풍경을 그린 전통 회화와 민화를 같이 두고, 왜 민화의 특징을 익살스럽고 소박하

다고 하는지 두 그림을 견주어 보면서 정리해 보자. 

<기명절지도>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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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

1. 친구들과 함께 크로키 해 보기

→ 크로키는 아주 재빨리 연필이나 목탄으로 대상을 그려 내는 것이다. 

→ 단숨에 그림을 그려 낸 장승업처럼 크로키 기법으로 친구의 모습을 그려 

보자.

→ 둘 이상의 친구들이 모여 한 사람을 모델로 정한다. 모델이 된 친구는 앉

거나, 서거나, 소품을 들고 포즈를 잡는다. 

→ 다른 친구들은 포즈의 특징을 붙잡아 빨리 그려 본다. 멋지게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다. 5분을 넘기면 안 된다. 

→ 빠르게 그려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보고, 대상의 특징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크로키를 해 보며 느껴 본다.  

2.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기명절지도’ 완성해 보기

→ 다른 화가들의 기명절지도를 장승업의 그림과 비교해 본다. 

→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나만의 기명절지도를 완성해 보자.  

→ 잡지책, 스케치북, 가위, 풀을 준비하고 잡지책에서 좋아하는 물건 사진

을 오려 내어 모자이크 방법으로 기명절지도를 만들어 본다.  

→ 거꾸로 놓인 벼루, 집게발이 세 개인 게, 두 사람만 있지만 세 사람을 그린 

그림처럼 장승업은 고정관념을 뒤엎은 그림이 많다. 이처럼 물건의 상하좌

우를 바꾸거나 다른 것을 덧붙여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내 본다. 

→ 내가 좋아하는 물건의 의미도 생각해 보고, 물건의 소중함도 함께 느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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